
지스트 ‘우주 레이저 연구센터’ 개소
  - 우주시대 대비 정밀 우주 감시 체계용 고성능 레이저 기술 개발

    ▲(왼쪽부터)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손의승 책임, 한화시스템 조수형 수석, 지스트 이성구 우주레이저연

구센터장, 지스트 박기홍 연구부총장 직무대행, 지스트 이영락 고등광기술연구소장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는 11월 9일(화) 고등광기술연구소에서 ‘우주 

레이저 연구센터(센터장 이성구, 수석연구원)’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기홍 연구부총장 직무대행, 이성구 센터장을 비롯한 지스트 관

계자와 한화시스템 및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최근 전남 고흥에서의 누리호 발사 등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장되면서 한

반도를 지나는 위성만 하루 1천여 개에 달할 정도로 많아져 인공위성과 우주 물체

의 충돌 및 우주 물체의 육상 추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충돌을 피하고 육상 추락을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위

성 및 우주 물체의 정확한 궤도 정보를 추적하는 우주 감시체계 확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고성능 레이저 기술 개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센터는 앞으로 펼쳐질 우주 시대에 요구되는 우주 개발, 우주 방어에 필요한 

미래 첨단 레이저 기술 확보를 목표로 고등광기술연구소에서 그동안 축적한 극초

단‧고출력 레이저 기술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우주 물체 정밀 거리 측정을 위한 나노초 및 피코초 레이저 개발 ▲우주 

물체 영상 획득을 위한 인공별 레이저 개발 ▲중적외선 및 가시광선 영역의 고품

질 고출력 레이저 개발 ▲우주 레이저 핵심 기술(극한 환경, 경량화) 개발에 나선다.  

       ▲ 9일 열린 지스트 우주 레이저 연구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본 연구센터는 고출력 고체 레이저 및 광섬유 레이저 전문가로 구성된 고등광기술

연구소 연구원 11명이 참여하며, ▲정밀 거리 측정 레이저 연구 ▲인공별 레이저 

연구 ▲광섬유 레이저 연구 ▲중적외선 레이저 연구 등 4개의 세부 핵심그룹으로 

구성되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69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성구 센터장은 “앞으로 다가올 우주 시대에 필요한 고성능 최첨단 레이저 기술의 

확보 및 선점에 연구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면서 “우주 물체 식별 능력을 가지는 

정밀 우주 감시 체계에 사용될 고출력 첨단 레이저를 개발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제한된 우주 레이저 핵심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